3과.   그리스도안에 하나됨 2026년 7월 18일
1.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들:
· 파벌과 다툼.
·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열들이 나타났습니까(고전 1:12)?
· 고린도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이 거쳐 갔고, 교인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(바울, 아볼로, 베드로 등)가 있었습니다. 이러한 상황은 급기야 그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(고전 1:11).
· 그들은 모든 지도자들이 같은 기별을 전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,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(고전 3:5-8).
· 이런 변화는 서서히 교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(고전 3:3).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교인들은 성만찬 의식을 왜곡시켰으며(고전 11:33), 심지어 서로를 법정에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(고전 6:1).
2. 하나됨을 유지하는 법:
·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.
· “바울은 그들에게 “그리스도가 그렇게 나누어졌습니까?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박혔습니까? 아니면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?” (고전 1:13)라면서 스스로 성찰하도록 했습니다.
·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각자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만 가능합니다. 어떤 형제, 혹은 특별한 자매의 생각이나 견해를 따르거나 배타적인 집단을 형성함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.
· 예수님 안에서 하나되는 것은 모두가 똑 같은 사람이 되는, 다시 말해 다 똑같이 생각하거나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.
· 사소한 의견 차이, 그리고 서로 다른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일 때,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됩니다(고전 12:12-13, 25, 27).
· 각자가 자아에 대해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살 때에만 교회안에 연합이 이루어집니다.
· 지혜와 성숙함.
· 바울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‘그리스도 안에서 아기’ 또는 ‘육신에 속한 사람’이라고 했습니다(고전 3:1).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보다 사람들에게 중점을 둡니다.
· 특정 지도자들을 다른 지도자들보다 도가 넘도록 따를 때 교회안에 파벌이 생기고 서로 분열하게 됩니다. 교인들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.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라고 권면합니다(고전 2:6).
· 어린 아기 : 어린 아기 같은  (고전. 3:1); 우유를 먹고(고전. 3:2); 육적 세상사람 (고전. 3:3);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림  (고전. 3:4).
· 성숙함 : 어른이 됨(고전. 14:20); 단단한 음식을 먹고 (히. 5:14); 영적인 사람 (고전. 2:13); 영적 분별력이 있음 (고전. 2:14).
· 봉사와 겸손.
·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1세기에도 사람들은 정치적, 철학적, 종교적 신념 또는 여러 다른 생각들로 분열되어어 있었습니다. 이러한 사고방식이 교회에 스며들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?
· 지도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.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. 그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며,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일 뿐입니다.
·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,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‘그리스도의 일꾼’으로 교회를 섬깁니다(고전 4:1).
·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따라해야 합니다. 즉, 언제나 겸손하게 헌신하며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(빌 2:3-8).
·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따라한다면,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?
· 지도자들을 존중함.
· 지도자들사이에 경쟁이나 파벌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오히려 바울은 아볼로의 사역과 고린도에서의 활동을 지지하고 옹호했습니다(고전 3:5-6; 4:6; 16:12).
· 지도자들이 충실하게 헌신할 때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(고전 4:2; 딤전 5:17)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도자는 자신을 판단하실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항상 신실함을 유지해야 합니다(고전 4:3-4).
·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형제자매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, 심지어 필요하다면 자신의 사역을 위해 생명을 바침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(고전 4:11-13; 고후 11:23-28).
· 지도자나 성도 모두 서로 싸우거나 다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, 예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기별을 전하는 사역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.
